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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욕적이고 불평등한 협약 숨겨두고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퐁피두미술관 분관유치 규탄한다!

부산은 인구감소, 일자리와 교육을 위해 떠나는 청년, 물가 폭등 등으로 대한민국의 
제2 도시가 아니라 지역소멸위험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런데 부산시와 부산시장
은 엑스포 유치에만 집중, 결과는 부산시민에게 치욕적인 참패를 안겨줬다. 2024년 
현재는 어떠한가! 돌봐야 할 민생은 내팽개쳐 놓고 뜬구름 잡는 글로벌 허브 도시와 
부산시민의 혈세를 퍼붓는 퐁피두미술관 분관유치에만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얼마 전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시 국감을 통해 퐁피두미술관 분관유치의 굴욕적인 협
약 내용과 시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것이 부산시민에게 알려졌다. 

지금까지 보도된 것처럼 로열티는 30~50억 원 사이가 아니라 매년 60억 원에 이르고 
로열티를 지급할 때 드는 비용과 세금도 부산시가 내야 하는데 세금이 무려 22% 내
외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보험, 운송, 전시, 교육프로그램 등도 부산시가 부담
해야 해 매년 로열티 60억 원과 세금 이외에도 더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다. 더구
나 프랑스법에 따라 규율되는 등 굴욕적인 협약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작품운송보
험료와 작품의 항온항습 항염 보관에 대한 비용을 비롯한 전시, 교육 추가비용까지 
추산하면 예측하기 힘든 추가재정의 부담까지 부산시민이 감당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 한화의 퐁피두와의 계약 기간 갱신 가능성을 부산시의회가 우려하고 있어 
2023년 부산시가 시의회에 보고했던 것과는 달리 대한민국의 유일한 퐁피두미술관 
분관이 아닌 것 또한 드러났다. 
이외에도 전시, 교육프로그램 승인과 국내외타문화 파트너쉽을 배제당하는 등 부산시
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부산시는 부산시민사회의 퐁피두미술관 분관유치와 관련 토론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예정에도 없던 토론회를 같은 시간대에 개최하는가 하면, 남구청은 
부산지역 미술인들의 퐁피두 관련 예술행동을 개최하지 못하도록 기존 방식대로 진행
된 절차를 무시하고 나흘이나 지난, 예술행동 하루 전에 미술인들의 퐁피두미술관 분
관 유치 반대 퍼포먼스를 불허했다. 더 심각한 것은 부산시가 협약명도, 협약 대상도, 
시의회 심의도 비공개로 퐁피두미술관 분관유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
한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면서 언론탄압까지 자행하고 있다. 퐁피두미술관 분
관유치와 관련해 소통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 부산시는 라운드테이블을 제안하면
서 일방적으로 의제를 설정하고 대부분 부산시에 유리한 단체에만 참가자 추천 공문
을 보냈다. 부산시가 정말로 퐁피두미술관 분관유치에 대해 소통하고 논의하려 했다
면 라운드테이블 구성 분야와 의제를 일방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퐁피
두미술관 분관유치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는 형식적인 라운드테이블인 것



이다. 부산시는 부산시민, 부산지역 미술계와의 소통과 의견수렴에는 전혀 관심이 없
다는 것이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도 드러내고 말았다. 
부산시민에게는 비공개, 부산지역 미술계와는 한 번도 소통하지 않았고 국회 국감에
서 제출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자료까지 비공개하는 비밀 불통 시정의 결과가 굴욕적
이고 불리한 협약을 퐁피두센터와 맺은 것이다. 
부산시와 부산시장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굴욕적이고 불리한 협약
을 맺으려는 것인가! 
부산시는 부산시의 정책에 의혹과 반론을 제기하는 시의회, 시민사회, 언론에 대해 정
치적인 반대라는 주장 외에 의혹과 반론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소통도 하지 않고 
있다. 부산시가 부산과 부산시민을 위해 문화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허브 도시를 만들
고 싶다면 세계적, 일방적 미술관 유치가 아니라 지역의 미술을 활성화 할 방안을 마
련하고, 부산시민과 지역 미술계와 소통이 먼저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부산시와 부산시장이 기존 방식대로 퐁피두미술관 분관유치를 밀실에서 강압적으로 
추진한다면 부산지역 미술계, 부산시민사회는 퐁피두미술관 분관이 부산에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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